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문제 제기

- 2001년과 2002년 실제 성장률은 각각 2%대 후반, 4%대 초반으로 추정되어, 잠재성장률
(5% 내외) 혹은 적정 성장률(5% 초반)을 하회할 것으로 보임

-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진작시켜 실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혹은 적정 성장
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함

- 일반적으로 경제 고도화, 인구 노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계저축성향이나 노동 공급은
줄어들고, 따라서 적정성장률은 저하됨(저성장 기조)

- 그렇지만 선진국과 같은 저성장 기조로의 이행은 시기상조이며, 더욱이 유휴 자원이 충
분하다는 점 등에서 잠재 성장률(혹은 적정 성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개념 및 추정치

- 잠재 성장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현재 5% 내외)

- HD 적정 성장률: Harrod-Domar 모형에서 완전 고용과 균제 균형 상태의 경제 성장률
(현재 5.6∼5.7% 수준)

□ 중장기 적정 성장률 제고 방안

- 적정 성장률은 한계저축성향, 노동 공급의 양과 질 등에 의해 결정됨

- (한계저축성향 제고) 저축이 투자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자본시장의 육성 및
자본의 투자수익률 제고 등

- 효율적인 시장 육성을 통해, 저축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함

-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 이익의 증대만이 저축과 투자를 연결지을 수 있는 동기
(motive)를 제공할 수 있음

- (설비투자 진작) 설비투자 진작은 각 산업의 과잉 공급 상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단기 성장률을 높
이는 방법은 설비투자를 진작시키는 것임

- 신규 첨단산업 및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과 함께 기존의 지
원 및 규제 체계의 재검토 필요

- (노동 공급의 양과 질 제고)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질적 향상 및 유연성 강화(예:
교육 및 훈련 체계 정비)와 더불어 우수한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함
(예: 사회적 보육 시설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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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 잠재 성장률의 하락

·(잠재 성장률의 추이) 1980년대 후반 8∼9% 수준에 달했던 잠재 성장률이 5% 이

하로 하락함

·(실제 성장률) 2001년 실제 성장률은 2%대 후반에 불과하며, 2002년의 경우도 3%

후반∼4% 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잠재 성장률 제고 여지) 현재의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5% 정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부작용을 확대하지 않고도 유효수요

의 증대(경기 부양 정책)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적정 경제 성장률(생산요소시장에서의 접근)

·(적정 성장률 추정의 필요성)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거의 모든 방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단기적 변동에 민감하여 1998년의 예외적인 성장률 하락의 영향이

반영되어 하향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접근) 따라서 다른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 성장률

을 추정해보고,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의 여부를 판단해 보고자 함

·또한, 선진국 경제구조로 전환 중에 있는 현실(자본시장의 미숙, 노동력의 비효율

적 이용)을 감안할 때, 저성장 기조의 논리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경

제가 달성 가능한 적정 성장률은 추정 적정 성장률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적정 성장률의 개념 및 추정치

- 잠재 성장률과 적정 성장률

·(잠재 성장률)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유발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

※ 실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 경기 활황 국면,

실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 경기 불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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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성장률) Harrod-Domar 모형에서의 적정 성장률(Warranted Growth Rate)은

자본 및 노동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상태의 경제 성장률

※ Y
Y = s

v
= n (단, Y

Y 는 HD 적정 성장률, s는 한계 저축 성향, v는 자본

계수(Marginal Capital Coefficient), n은 노동 공급의 자연 증가율

- 기대 적정 성장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적정 성장률은 대개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적정 성장률임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경제 구조에 대한 관점·경제 이론에 대한

입장 등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에 민감한 잠재성장률보다는 해로드-도마 모형에서

정의된 개념을 적정 성장률로 사용함

- 잠재 성장률 추정치: 2002년 약 5%

·2002년 잠재 성장률은 약 5%로 추정(추세 추출법 중 일변수 필터링법1)을 이용)

<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

1. 잠재성장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일변수 필터링방법
중 HP필터링법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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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성장률은 1980년대 말 이후 하락 추세이며, 2000년과 2001년에 5% 미만 수

준임. 이는 실제 성장률이 2000년 8.8%, 2001년 2%대 후반으로서, 2001년의 경우

잠재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률임

·또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2002년 실제 성장률을 3% 후반∼4% 초반으로 예상하

므로, 여전히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HD 적정 성장률 추정치: 5%대 초반 수준

·2001년 이후 한계 저축 성향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면, 적정 성장률은 5%대 초반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Harrod- Domar의 적정 성장률 추이

81∼85 86∼90 91∼95 96∼97 1998 1999 2000

한계저축성향 0.4430 0.4122 0.3116 0.1402 0.2843 0.1942 0.1962

HD 적정성장률 12.9 12.1 9.1 4.1 8.3 5.6 5.7

실제성장률 7.7 9.4 7.5 5.8 -6.5 10.8 8.8

주: 1) 자본계수는 1987년 말 기준으로 2.70, 1997년 말 기준으로 4.12로 추정되며, 여기서는 장기적으
로 자본계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두 값의 단순평균값인 3.41를 사용함.『1997년 말 기준
국부통계조사결과』(통계청, 1999. 8)를 참조.

2) 한계저축성향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실측치임.

중장기 적정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

- 적정 성장률 제고

·(한계 저축 성향) 자본계수가 장기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한계저축성향을

증가시켜야함

·(노동 공급 증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새로운 노동공급이 필요하며, 인구증가율이

거의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노동의 질 향상과 신규 유입에 초점이 맞추어짐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균형) 두 시장 모두에서 자본 이용률과 노동 이용률을

증가시키더라도 그 증가율에 있어 서로 괴리가 발생해서는 안됨. 요컨대 과잉 설

비와 高실업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수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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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적정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음

- 한계 저축 성향의 증대

·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고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평균저축률은 감소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소득의 변동이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음

·(효율적 자본시장의 육성) 이자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의 많은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발달이 필요함. 즉, 저축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육성 방안이 필요

·(자본의 투자수익률 제고)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현실에서, 자

본은 투자수익률이 높은 대상을 찾아 이동할 것이며, 국내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낮을 경우 국내 저축률이 높아도 저축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음

·따라서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 이익의 증대만이 저축과 투자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동기(motive)를 제공할 수 있음

- 설비투자 진작

·민간소비, 특히 가계소비 진작은 현실적인 한계(예: 가계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중

장기적으로도 저축 감소 →투자 감소 →국내 성장 기반 잠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생산 설비의 과잉공급 상태 등 제약요인이 있음

·결국 설비투자가 신규 첨단산업이나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부문에 집

중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규제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동 공급의 증대

·발전된 경제일수록 인구의 노령화가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 이에 따라

총노동투입이 감소하게 되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유연한 노동시장의 확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한 경제를 요구함.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산업에 노동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사회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유연한 노동시장의 확보는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짐. 따라

서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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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의 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

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해야 함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

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특징적 현상 중 하나인 노동 투입 감소를 극복할 수 있음

→ (양적 미흡) 한국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인 62%에 크게 미달

→ (질적 낭비) 여성 인력 중 대졸 이상의 경우 OECD평균과 편차가 25%p에 이르며,

이는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함. 즉, 양적인 여성 노동력 낭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육의 수준이 높은 여성 노동력일수록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용도가

뒤떨어짐을 의미함

주원 주임연구원 juwon@hri.co.kr ☎ 3669-4030

OECD 국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구 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평균

성 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한국 86 61 90 50 95 55 91 54 89 55

미국 74 50 87 72 90 82 92 81 87 73

프랑스 77 58 89 76 92 84 90 83 85 70

일본 88 56 96 62 97 64 98 65 95 61

OECD 평균 76 49 86 67 89 78 90 79 84 62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01., OECD.
주 : 상기 수치는 1999년의 25∼64세 인구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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